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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식 경영, 신유교주의 기반 독창적 모델" 
 
＜이 기사는 2010년 02월 10일 10시 0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삼성그룹을 창업한 고(故) 이병철 회장의 경영방식은 동아시아 경
제성장의 정신적 밑바탕인 신( )유교주의에 선진 각국의 경영방식을 종합한 독창적인 경영모델이
라는 평가가 나왔다. 
 
프랑스 소르본대의 도미닉 바흐조 교수와 이 대학 극동연구센터의 랑리 박 바흐조 연구원은 10일 
전국경제인연협회(전경련)와 삼성경제연구소 주최로 호텔신라에서 열린 `이병철 탄생 100주년 심
포지엄'에서 공동 주제발표를 통해 그의 경영방식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들은 "호암은 한국의 신유교주의와 일본식 경영시스템, 독일식 생산방식, 그리고 미국의 관리방
식을 종합해 독창적 모델을 창조했다"며 "그의 리더십 하에서 삼성은 타 기업과 차별화되는 독창성
을 보이면서 한국 대기업의 상징이자 표본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과 서유럽의 기술장벽을 넘기 위한 인재양성 투자, 실천 중시 사고, 조직을 통한 관리 
등도 이병철 경영의 두드러진 점으로 꼽았다. 
 
연세대 장진호 교수(경영학)는 "이 회장은 국내 최초로 공개경쟁 채용제와 비서실, 사업부제를 도
입했다"면서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라는 경영이념을 제도의 틀에 담아 거대한 조직을 운영
할 수 있는 독특한 경영체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 송재용 교수(경영학)는 "삼성은 반도체사업의 성공 DNA를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일본식 경영방식에 미국식 경영방식을 접목해 대규모이면서도 스피디하고 다각화와 전문화의 
특성을 모두 보유하면서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을 고루 갖춘 기업으로 재탄생했다"고 분석했
다. 
 
일본 게이오(慶 )대학의 야나기마치 이사오( 功) 교수는 "삼성은 인재의 채용과 육성, 등용 측
면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구축해 '삼성 사관학교'로 불린다"면서 "호암의 인재경영은 창
업기부터 우수한 인재의 스카우트와 육성에 관심을 가졌던 미쓰비시 창업자 이와사키 야타로와 유
사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기업집단(재벌)의 공과에 대해 발표한 타룬 칸나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기업집
단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새 회사를 창업해 잠재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부정적 측면만 강조해 긍정적 역할을 외면하는 것은 마치 방 안에 큰 코끼리가 있는데도 
이를 모르는 척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폈다.  
 
국내외의 재계.학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이현재 호암재
단 이사장이 개회사와 축사를 하고, 최우석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이 '호암의 추억'을 주제로 특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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